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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역본부 설립
울산시, 연구시설 무상임대로 유치 성공 … 화학기업 시험평가비 절감

화학 관련 국제공인시험, 공산품 검사, 품질인증을 관장하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울산에 영남지역본부를 

설립한다.

박맹우 울산시장과 김광식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은 12월16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

지역본부 울산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및 조인식을 가졌다.

협약서에 따르면, 울산시와 화학시험연구원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울산시 산업기반의 핵심기술인 시험평

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과 공익성을 기초로 한 양질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지역기업에 제공키로 했다.

또 시험평가를 기초로 한 연구개발 능력 향상과 지역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.

울산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역본부 설치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까지 중구 다운동 

대지 1만6529㎡에 연구동 등 건축물 3305㎡(사업비 60억원)를 건립하고 영구 무상 임대키로 했다.

화학시험연구원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울산지역 소재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시험 평가비의 20%를 할인 적

용하고 지역 기업의 시설 이용 및 교육 등 다양한 기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.

울산시 관계자는 “화학시험연구원 울산 유치로 지역기업의 시험평가 비용을 한해 약 15억원 절감할 수 있고 

정밀화학지원센터 운영비 감소, 시험평가 전문인력 양성, 전문인력 유입, 공공연구 개발기관 이전에 따른 시너

지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 

서울에 본원을 두고 2개 지역본부, 6개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울산에 영남지역본부

가 설립되면 현재 부산과 대구에 있는 부산․울산․경남지원과 대구․경북지원을 통합․운영함으로써 3개 지

역본부 4개 지원 체제를 갖추게 된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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